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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 되고 해녀학
교 학생들은 어떻게 배움을 얻는지 악하는 데에 목 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  2018년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입학하여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가 설립 배경과 운 과
정,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배움, 그리고 제주 해녀학교 지니는 환경
교육  의미를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
   이를 해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 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자료 수집을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과 연구내용을 사하고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곳을 표
시하며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속성에 맞게 분류하고 범주화하
는 연구 방법을 이용하 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의 물리 · 계  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입학 동기를 확인하 고 둘째, 이론과 실습, 그리고 행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알아보았으며 셋째, 학생들의 통생태지
식과 공동체 문화를 발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환경교육 측면의 함의는 첫째, 제주 해
녀학교는 제주해녀가 지닌 생태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확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둘째,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이 제주 해녀학교 
졸업 후 정치생태학  커먼즈로서 ‘제주 바당’을 인식한다는 것이
다.
주요어 : 제주 해녀학교, 제주해녀, 생물문화다양성, 통생태지식, 공
동체, 커먼즈
학  번 : 2017-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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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1. 문제제기
제주해녀가 2016년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원회 회의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유산 원회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심을 둔 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제주해녀의 “자연 친화 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할 수 
있는 ”, “제주해녀 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승될 수 있는 
” 등이 높이 평가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었
다(정민의와 이웅규, 2017). 이는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
호 약’이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범   “생태학  통 지혜”, “토착  
지식”, 그리고 “지역의 동식물상에 한 지식”이 잘 부합됨(유철인, 
2012)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계에서도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에 심을 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이다. 유철인(2012)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도구 없이 물질을 하는 개인수 과 마을 어 계와 같은 공동체 수 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으며, 김권호와 권상철(2016)은 제주해녀 공동체에서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악하 다.
더불어 이러한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활용하여, 김민호(2017)는 제
주해녀가 가진  토착지식의 ‘오래된 미래’ 가치에 을 둔 다문화 교육
의 필요성을 주장하 으며 김지수 외(2016)는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제주해녀 주제 탐구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  교육을 실천하 다. 
한 고은설과 정상철(2018)은 환경 , 경제 , 그리고 사회  측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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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 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 제주해녀는  사라져가는 기에 
처해 있다. 제주해녀의 고령화 문제와 신규 해녀를 충원하는 데에 있어
서 발생하는 문제 등은 제주해녀 보존에 큰 이 되었고(고은솔과 정
상철, 2018) 결국 제주해녀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
다.
이러한 기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기술이 은 세 에게 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모아져 ‘해녀학교’의 필요성이 두 되었고(고창훈, 2005; 김상미
와 황경수, 2012) 2008년 제주시 한림 한수풀 해녀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5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좀녀마을이 개교하여 제주에서 총 2개의 해
녀학교가 재 운  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해녀가 소라 채집을 하지 
않는 5월부터 8월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제주
해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제주 해녀학교의 모습은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흥미로운 소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녀학교를 주제로 잡
은 연구는 양 으로도, 질 으로도 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를 연구 주제로 연구자가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에 
직  입학하여 해녀학교 생활 세계에 직  들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학교에서 직  제주 해녀학교를 체험하고, 해녀 학교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제주 해녀학교를 이해하고자 
하 다. 최종 으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떠한 배움을 얻는지 알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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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
1. 제주 해녀학교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 되고 있는가?
2.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이 해녀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은 
해녀학교를 통해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3. 제주 해녀학교는 어떤 환경교육  함의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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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방법
1. 연구 과정과 사례 연구
이 연구는 연구자가 2018년 5월 제주 한림읍에 치한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입학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 다. 연구자가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한 이
유는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의 특성이 연구목 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는 첫째,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 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을 탐색하고(Creswell, 1998) 둘
째,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구성하며 이 
모든 것들이 체로 볼 때에 하나의 사례가 되며(Denzin & Lincoln, 
2011; 방윤 , 2019), 셋째, 사건이나 활동, 로그램 등과 같은 특징 인 
사례를 선정하여 당시 시  맥락 안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곽
순, 2014; 방윤 , 2019).
우선, 이 연구는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이라는 연
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계를 가진 사례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에 
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한 2018년 여름이라는 ‘특정 시간’과 한
림읍에 치한 한수풀 해녀학교라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이론, 실기 
수업들과 행사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발생한 해녀학교라는 사
례 그 자체를 바라본다. 더불어 제주 해녀학교가 생겨났던 이유인 제주 
해녀의 기,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괴와 같은 시  상황과 
제주해녀 기에 한 응방안으로 11년 동안 제주 해녀학교가 지속되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참여 찰, 심층면담, 문서자료 수
집 등의 방법을 활용하 다. 한수풀 제주 해녀학교에 원서를 지원하는 
2018년 4월 26일부터 마지막 화면담인 2019년 6월까지 약 1년의 연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참여 찰은 2018년 5월 26일 입학식부터 9월 1일 졸업식까지 매
주 토요일마다 4~5시간씩 실시했고 이때 쓰기도 함께 이루어졌다. 
Spradley(1980)는 연구 참여자와 계를 가지는 정도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  다섯 가지 참여 유형을 나 었는데(표 1), 이  ‘능동
(Active) 참여자’로 사례 연구에 참여하 다. 더불어 Nelson(1969)이 
사냥의 기술을 기록하기 해 문화기술학자 역시 직  사냥을 배우고 터
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듯, 해녀학교에서 일어나는 해녀문화, 물질 기술 등 
모든 학습을 직  배우고 익히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해녀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체 인 문화 규칙을 충실히 배우는 것을(Spradley, 
1980) 목표로 하 다.
Spradley(1980)는 완  참여하여 상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회  상
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화  규칙을 더 많이 보기 어려운 을 지
하 고, Gold(1958) 한 연구 제보자들과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연구자
로서의 을 잃어버리는 경우 찰자로서 참여자가 난해한 상황에 빠





(  개입하지 않음) 비참여(Nonparticipation)
출처: Spradley, 1980
<표 1> Spradley(1980)의 참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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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도 함을 설명하 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참여 찰  객 인 연구자 시선을 가지기 한 별도의 노력을 하
다.
둘째, 참여 찰  심층면담은 해녀학교 제11기 입문 양성반 과정 졸
업생  7명과 실시하 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 시간이 필요했
기 때문에 해녀학교 졸업식을 앞둔 8월 말에 1차 면담이 시행되었다. 이
때 입학 동기, 입학 후 가장 인상 인 , 제주해녀 등 주요 질문을 연구
자가 미리 비하고 다른 질문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
구조화 면담방식을 채택하 다. 면담 장소는 해녀학교 이론수업이 이루
어지는 교실이나 학교 앞 바당1)과 같이 연구 참여자가 최 한 자연스럽
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 기를 마련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실시하 고 면담한 날짜에 바로 사하여 내용을 분석하
다.
2차 면담은 2019년 2월, 1차 면담자  선별 으로 2명에게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1차 면담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인 질문을 더하
으며 면담자의 집이나 차 안을 면담장소로 정하여 보다 편안한 분 기 
형성을 주도하 고 1차와 동일하게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내용을 사하
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화면담을 통해 내용을 
추가 으로 녹음하고 내용을 분석하 다.   
셋째, 제주 한수풀해녀학교에서 만든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해녀체
험장 운  일지(2007~2015) 등의 문서 자료를 참고하여 참여 찰과 면담
의 부족한 을 보완하 다. 한 범 를 넓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
도, 그리고 제주학 연구센터 주최 제주해녀국제학술 회 자료들을 활용
하여 연구를 보강하 다. 
1) 바당은 ‘바다’를 이르는 제주도의 사투리로 제주 해녀학교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역시 바다 신 바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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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18년도 한수풀 제주 해녀학교 제11기 입
문 양성반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의 학생이다(표 2). 본 연구는 문화
기술지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본추출 략을 사용하 다. 우선, 해녀학
교 집단의 내부인 치에 있어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한수풀 
제주 해녀학교 제11기 사무장과 연락을 하 다. 논문 목 에 한 간단
한 설명을 한 뒤 연구에 한 동의를 얻고 어떠한 맥락에서 연구를 하면 
좋은지 혹은 연구 목 과 부합하는 사람들이 구인지 등에 한 정보를 
얻었다. 
해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구체 인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기  모
든 사람들과 라포 형성을 하는 Fetterman(2009)의 큰 그물 근법을 이
용하 다. 한 연구자로부터 연구 목 에 해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
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Creswell, 1998) 논문을 쓰기 해 
학교에 입학하 다고 연구 에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나 질  사례 연
구를 한 조미성(2016)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 다. 연구 참여자들
과의 라포 계 형성으로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있
었고 이를 해결하기 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를 하는 임을 수시로 
알렸다. 
이름 국 성별 나이 거주지 이주정착기간
A 한국 여 30 도내 22년
B 한국 여 30 도내 1년
C 한국 여 40 도내 2년
D 한국 여 40 도내 1년 6개월
E 한국 여 40 도외 ·
F 국 여 20 도내 3년
G 국 여 30 도내 7년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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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의 입학생 에서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부분 연구자와 같은 조 구성원들로 이루어
져 있다. 이들은 연구자와 자연스럽게 라포 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친 감을 토 로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에 한 부담감과 연구자에 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둘째, 국 과 나이, 거주지, 그리고 이주정
착기간이 다양하 다. 외국인 2명을 포함하 고 나이 가 20~40 로 골
고루 분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  
22년까지 그 범 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어 일정 연령 나 국 , 이주
정착기간에 편향된 연구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 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해 Spradley(1980)의 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그
리고 주제 분석 등을 참고하 다. 그에 따르면 우선, 역분석은 사회  
상황(social situation)을 찰함으로써 문화  의미(cultural meaning)를 
발견하는 것이고 분류분석은 한 역 내에서의 포함 용어간의 계를 찾
는 것을 뜻한다. 한 성분분석은 문화  역과 련된 속성을 조
을 이용하여 체계 으로 찾는 것이고 주제 분석은 문화 부분들의 계와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1단계에서 참여 찰을 하면서 기록한 연구 과 연구 
참여자들 녹음 내용을 연구 맥락 그 로 사했다. 2단계에서 기록된 연
구 과 사된 녹음내용을 반복 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곳을 
을 그리거나 볼드체로 따로 표시를 했다. 3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끼리 구분하고 분류하며 조 을 이용하여 속성을 분석했다. 4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분류한 속성을 범주화하고 비슷한 부분을 역으
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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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제 분석을 통해 ‘입학 동기’, ‘물질 기
술’, ‘직업 해녀’, ‘소속감 형성’, ‘졸업생들 간의 계’, ‘해녀학교의 아쉬운 
’, ‘제주 바다’, ‘해양  스포츠’ 등 총 15개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유목화하고 주제별로 다시 구조화하여 제주 해녀학교 
배움의 발 으로 ‘배움의 장’과 ‘배움의 동기’ 두 가지 주제를, 배움의 
형성으로 ‘교육과정’과 ‘물질’ 주제를, 그리고 배움의 결실에서 ‘ 통생
태지식’과 ‘공동체 문화’라는 주제를 도출하 다.
더불어 참여 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를 비교 조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신뢰
도를 높이고자 하 다. 한 연구 안서가 작성된 후, 연구 참여자  
석사학  이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
는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5.  연구 장
제주해녀 학교는 제주해녀의 통생태지식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 간
 체험보다 효과 인 직 체험을 제공한다는 (김민호, 2017)과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도외 시민들까지 제주해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제주에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제주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로 총 
두 개의 해녀학교가 있다. 이 두 개의 학교는 일 년에 한 번 정기 으로 
입학생들을 받고 있다.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제주 법환 좀녀마을 해
녀학교의 2019년 모집과정을 비교하면 <표 3>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입문 양성반과 직업 양성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 , 제주시 한림읍에 치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2008년에 설립
되었으며 매해 도민, 도외, 그리고 외국인 포함 약 50명의 졸업생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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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한수풀 해녀학교 홈페이지). 특이하게 2017년부터 해녀 입문 양성
반과 해녀 취업 양성반을 나 어 입학생들을 받는데, 취업 양성반은 모
집 인원이 입문 양성반의 반 수 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고 
수업 시간은 양성반의 두 배이다. 한 만 50세 미만인 모든 사람이 신
청할 수 있는 입문 양성반에 비해 취업 양성반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어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명
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신청자격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취업 양성반
에서 추가된 조건들은 모두 해녀가 되기 한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보다 문 인 직업해녀를 양성하기 한 극 인 응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 법환동에 치한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는 2015
년에 개교하 으며 매년 약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법환좀녀마을해녀
학교 홈페이지). 개강시기와 수업 총 시수가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비
슷하지만 졸업생  인턴해당자에게 9월에서 11월 사이 서귀포시 어 계
에서 총 8회 인턴과정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한수풀 해녀학교의 
취업 양성반과 성격이 유사하며 문 인 직업해녀를 양성하는 데에 
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제주 해녀학교  입학기간과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제주 한수
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제주 해녀학교 학생으로 입학하여 그들의 입















































































































































































































































































































































































































































































































































제 2 장 이론  배경
제 1   생물문화다양성
1992년 생물다양성 약 이후,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심을 가지며 환경문제에 한 해결책이 사회 , 문화 , 경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Mascia et al, 2003) 그 결과 생물다
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계에 해 주목하기 시작했다(Cocks, 2006). 즉, 
자연과 인간은 상호 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야한다는 
의미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 생겨났다(홍선기, 2013; 
Maffi, 2001)고 볼 수 있다. 한 생물문화다양성은 유 자, 생물종, 그리
고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성되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언어, 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  차이를 나타내는 문화다
양성(cultural diversity)의 이라고도 할 수 있다(홍선기, 2013). 
더불어, Maffi(2010)는 생물문화다양성을 공진화(coevolution) 으로 해
석하 다. <그림 1>과 같이 “사회·생태학  복잡 응체계(a complex 
socio-ecological adaptation system)내에서 상호진화”하는 성격으로 생물
문화다양성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첫째, 
생명 다양성은 동·식물, 서식지,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
간의 문화와 언어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
양성은 서로 분리되거나 평행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생
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지역수 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함께 진화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수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13 -
벨렘선언문(Declaration of Belém, 1988)은 이 둘 사이의 계와 더불
어 지역 토착민들에 주목한다(Posey, 1988). <표 4>와 같이 생물다양성
과 문화다양성을 불가분한 계(inextricable link)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
니라 지역 토착민들의 통생태지식과 공동체를 보존하는 여러 략과 
방법들을 포함하 다. 벨렘선언문에 지역 토착민들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수록된 것처럼 생물문화다양성은 지역 토착민들의 통생태지식
과 공동체에 한 개념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향을 주며 
함께 진화하는 생물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제주 해녀학교를 바라보고 이를 
해 제주해녀와 해녀학교 학생들의 통생태지식과 공동체 의식을 논하
고자 한다.
<그림 1>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구적(global)/지역적(regional)/국가적(national) 연관성과 
지역적(local) 수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인과관계(Maffi and Wood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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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열  우림 등 취약한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다.
- 동·식물 종들은 멸종 기에 처해있다.
-  세계 으로 지역 토착 문화가 괴되고 있다.
- 사람들의 경제, 농업  건강 상태는 이러한 자원에 의존한다.
- 토착주민들은 세계 유 자원의 99 퍼센트의 청지기(steward)역할을 
한다.
-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사이에는 불가분의 계(inextricable 
link)가 있다.
(문제 해결을 한) 행동  조치
1. 민족 생물학의 보   리 로그램 개발에 지원한다.
2. 토착 문가들의 권 를 인정하고 이들로부터 모든 로그램, 자원 
 환경에 해 자문을 받는다.
3. 문화 , 언어  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은 인정되고 보장된
다.
4. 토착민들의 지식과 생물자원의 이용을 해 이들에게 보상하는 
차를 개발한다.
5. 인간 복지를 한 민족생물학  지식의 가치를 알리기 해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다.
6. 모든 의료 로그램에는 토착 치료사들에 한 인정과 존 , 그리
고 이 집단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통 인 건강 진료원의 설
립을 포함한다.
7. 민족생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토착어로 토착민들에게 제공한다.
8. 보존, 리  자원의 지속 인 이용과 련하여 토착민들과 정보 
교환이 진되어야한다.
출처: Posey et al, (1996)
<표 4>벨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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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통생태지식
통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은 특정 지역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환경과 생명체의 계에 한 지혜, 실천, 신념 등을 
말한다(남미리, 2014). 특정 지역의 맥락이나 환경에 존재하여 어떤 사건, 
계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  지식을 일컬으며, 를 들
어 소작농의 토양에 한 지식부터 토착민들의 지역  식생에 한 지식
까지 넓은 범 의 인간이 행하는 노력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Fischer, 
2000). 통생태지식은 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나 토착 지식
(indigenous knowledge), 토착기술지식(indigenous technical knowledge), 
지역지식(local knowledge)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슷하게 정의되
고 있다(김 과 송미장, 2011; 김억수와 이재 , 2016).
<표 5>에서 알 수 있듯 통생태지식은 문 으로 형식화되고 보편
화된 과학 지식과 비되어 왔는데(Brush, 1996) 과학 지식이 “문명화
된” 우등한 지식으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토착민들의 통지식은 “문
명화되지 않은”, “비효율 인” 지식으로 상 인 무시를 당해왔다
(Fischer, 2000).
그러나 1993년 리우회의 결과로 맺어진 생물다양성 약에서 통지식
을 “생물 다양성의 보   지속가능한 이용에 합한 통 인 생활양
식을 취하여 온 토착, 지역사회의 지식, 신  기술  행”이라고 정









<그림 2> 전통생태지식 개념화(남미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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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며(김 과 송미장, 2011) 통생태지식에 한 심이  지구  차
원에서 두되었다(김억수와 이재 , 2016). 
이 듯 그동안 심이 되었던 보편화된 과학지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토착지식이나 다양하고 응력이 뛰어난 지역지식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생태지식은 지역공동체의 생존,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그리고 환경과 련하여 여러 문제 을 다루는 데에 
응  해결책이 될 수 있다(김억수와 이재 , 2016)는 에 주목할 만하
다.
통지식체계 서구과학체계
- 자연세계의 모든 부분은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생
명은 서로 의존함.
-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를 조
할 수 있는 도덕  권리를 
가지는 우월한 존재로 간주됨.
- 지식은 부분 구 됨.
- 지식은 부분 문장으로 달
됨.
- 지식은 찰과 실제 인 경험
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개발됨.
- 지식은 일반 으로 그것이 
용되는 배경으로부터 먼 치
에서 밝 짐.
- 특별한 지식의 특성과 상태는 
정신 인 신념과 같은 사회문
화 인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고 공동으로 제안됨.
- 특별한 지식의 특성과 상태는 
동료들의 견해에 의해서 향
을 받고, 개인 인 문가에 의
해서 제안됨.
출처: (김 과 송미장, 2011; 김억수와 이재  2016) 수정 
<표 5> 전통지식체계와 서구과학체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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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제주해녀
1. 제주해녀의 기
제주해녀 고령화와 신규 해녀 부족은 제주해녀문화를 사회 으로 지속
하는 데에 가장 인 문제로 나타난다(고은솔과 정상철, 2018). 1970
년 14,143명이던 해녀 수는 2016년 기  약 만 명이 어든 4,005명으로 
감소하 으며 남아있는 4,005명 가운데 50  이상 해녀는 98.5%, 70  
이상 해녀는 무려 57.3%나 차지하고 있다(고은솔과 정상철, 2018).
안나 힐티(2011)는 해녀 문화 쇠퇴 이유를 첫째, 세  간 직업 해녀 
승 부족으로 본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어렵고 험하며 해녀가 
되는 길 이외의 다른 안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녀 자신의 딸들은 높은 
수 의 교육을 받게 하고 다른 직업을 찾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녀들의 해산물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서 찾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
역산물의 가용성이 감소되어 해녀 직업은 과거에 비해 수익률이 하되
었다. 특히 생태계 교란으로 보이는 유 서회조류의 다량발생은 해조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소라, 복 등 유용패류의 감소로 이어졌다(장
수, 2011). 마지막으로 해녀 문화에 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해녀문화가 
쇠퇴하 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은 제주해녀의 통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에 한 심이 매우 부족하다. 제주해녀는 제주도민에게는 오로지 
제주를 추억하는 향수로만 여겨지고 외부인은 호기심으로만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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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해녀에 한 과 도 에 응하기 해 제주특별자치도
에서는 <표 7>과 같은 략을 구상하 다(송원섭, 2018). 그  해녀학
교 운  지원은 실천 로그램으로서 단기  장기 실천과제에 모두 
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해녀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응하기 한 하나의 요한 안임을 알 수 있다.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
해녀 수
(명)

































































- 해녀사  발간
-마을어장 자원조성  생














-해녀 소득보   
신규해녀 육성
-해녀학교 운 지원 확
-해녀어업인 안 사고매뉴
얼 작성보
-해녀어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 지원













-어 리더십 향상 로그
램 운
- 국 해녀조직 구성
3. 세계
 가치 




















<표 7> 제주해녀어업시스템 보전·관리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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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해녀의 통생태지식
제주해녀들은 경험으로 통생태지식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
인 수 에서는 산소 공  장치 없이 온 히 맨 몸으로 숨을 참는 경험  
노하우가 요구되고 공동체 수 에서는 마을 어 계 심으로 채기, 채
취물 크기, 그리고 잠수장비 규제 등을 정하는 생태  지식을 활용한다
(유철인, 2012; 김민호, 2017).
안미정(2008)에 따르면 제주해녀들은 ‘자연스럽게’ 물놀이를 통해 물질
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부분의 물질 도구들을 해녀들이 직  만들어 사
용하 다. 몸을 바다 속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연철을 허리에 매고 
안경에 서리가 끼지 않도록 쑥을 문지른다. 테왁2)은 해녀들이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도록 도와주며 바다에 그물을 띄워주고 그 안에 수확한 해산
물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보다 더 요한 것은 물에서 
몸을 응하는 노하우와 조류의 흐름과 세기, 해 의 지형지도, 그리고 
해산물의 서식처 등 경험 으로만 알 수 있는 통생태지식이다(안미정, 
2007).
2)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것이다. 보통 는 주황색 비
닐로 덮인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바다에 뜨고 에는 그물망은 연결하여 이
곳에 해녀들이 바다에서 딴 물건들을 집어넣는다.





조락 작은 조개용 그물자리 제작
망사리 해산물을 담는 그물자리 제작
비창 복 채취 도구 철물




고무 옷, 고무손장갑 주문 제작
개별 소지
속옷, 스타킹, 양말, 면장
갑, 팔띠, 덧수건 등
제작, 가게 
물안경 수  안경 제작, 가게 
오리발 입수와 이동 제작, 가게 
<표 8> 물질 도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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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해녀들이 가진 표 인 통생태지식으로는 채 기간이 있
다. 채는 해산물의 번식과 생장을 고려하여 채취를 하는 것을 말하
고(민윤숙, 2010), 허채는 해산물의 채취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해
녀들은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해안마다 채기간을 지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고 있다.
연철 납덩이 제작, 가게 
슬리퍼 작업 후 이동시 가게
출처: 안미정, 2008
<표 9> 고성·신양리 해녀의 계절별 해산물 채취 및 금채 기간























9월말 ~ 6월 
말
문어 9월말~6월말
해삼 10월~4월말 11월에 본격 채취
미역 12월~4월말 허채 따로 없음
톳 2월 정월 보름 기 어 계 공동 채취
출처: 민윤숙(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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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
1) 규약과 습
제주해녀들은 해녀작업과 련된 사항을 지키고 공동체 질서회복을 
해 규약이나 습을 지정한다(좌혜경과 강정식, 2014). 그 로 잠수회는 
신규 해녀 교육, 어장 이용에 한 규칙, 물질 훈련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녀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규약과 습은 법 인 구속력이 명확하
게 제시되어 있으며 해녀들 간의 동과 배려의 정신도 잘 드러나 있다. 
지역별로 바다어장과 한 규약, 습을 약간의 차이를 띠며 이를 명시
함으로써 채취규정, 채, 입어권, 어장청소 등 지속가능한 바다 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제주시 한립읍 한립수 의 경우에는 1968년 잠수 회가 출
범하 다. 잠수의 공동이익 증진, 경제 ·사회  지  향상, 어업 생산력 
증강 도모 등의 목  아래 어업권 취득과 발 , 잠수회 공동시설, 잠수자
 분배  배정 등에 한 규약이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 안
덕변 사계리 사계리 잠수회는 수자원보호와 정화사업과 상호간 이해와 
우의 증진 목  아래 선거권, 피선거권, 운  참여 권리, 그리고 불법 어




불턱은 해녀들의 쉼터이다. 물질하기  불턱에서 작업을 비하기도 
하고 물질 후에 젖은 몸을 녹이는 장소로 이용한다. 해녀들은 하나의 불
턱을 두고 당번을 정하여 미리 불을 피우고 여러 먹을거리를 나 며 물
질 경험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민윤숙(2011)에 따르면 1990년  탈의장이 설립되면서 불턱의 사용은 
 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이제는 불턱 신 탈의장이 그 불턱의 상
징성을 신하고 있다. 탈의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물질 도구를 챙기
고 이야기를 나 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많은 해녀들이 모여 후배 해녀
들에게 여러 물질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던 때와 달리 최근에는 정보
를 교류하는 규모가 더 작아졌으며 신규 해녀가 어들어 후배에게 통
생태지식을 달하는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불턱은 돌담으로 쌓고 불을 피우는 장소  의미 
신 물질작업을 비하거나 물질기술 련 정보를 교류하는 상징  의
미로 서술한다.
3) 공동체 의식
해녀들을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上軍), 군(中軍), 하군(下軍) 세 집
단으로 나 다. 상군은 2분 이상 숨 길이에 15m 이상 잠수를 하며 군
은 8~10m, 그리고 하군은 5~7m깊이에서 작업을 한다(박 희 외, 2018). 
이러한 서열화는 해녀 공동체 아래에서 비공식 인 교육이 일어나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기량에 따라 바당 역시 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림 3>에 나타난 ‘애기바당’은 물질이 서툰 보 해녀들이 물질을 
배우는 곳이고 이에 반해 ‘할망바당’은 고령 해녀들이 쉽게 물질을 할 수 
있는 비교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이 듯 해녀 공동체 사회는 보
해녀나 고령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질 장소를 따로 설정하여 각각 채





<그림 3> 해녀 공동체 문화(송원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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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배움의 발
1. 배움의 장
1) 물리  장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623-6에 치한다. 크게 실내교육장(해녀 학교 2층 168.70m²)과 귀덕2리 
포구인 실외교육장으로 구분되지만 이를 더 세분화하여 수업에 활용되는 
용도를 기 으로 ① 이론 ② 실기 ③ 불턱 (해녀학교 학생 불턱/ 해녀선
생님들 불턱) ④ 행사장 등으로 나  수 있다. 
출처: 카카오 맵
<그림 4> 제주 해녀학교의 물리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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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론 (168.70m²)
해녀학교 건물 2층에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매주 다른 해녀 
련 주제를 다룬다. 입학식, 졸업식 포함 15주 수업  ‘해녀이야기’, ‘잠
수이론’, ‘해녀 질병과 원인’ 등 총 8주 이론 수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물
질기술 련 1강좌, 제주해녀 련 6강좌, 그리고 제주어 련 1강좌 등 
다루는 범 가 다소 넓고 물질기술보다는 제주해녀 자체에 이 맞추
어져 있다.
② 실기 (1,152,000m²)
귀덕2리 어 계에 속한 양식장인 학교 앞 바당에서 총 15주 동안 12번
에 걸쳐 실기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교 앞 바당은 귀덕 2 어 계에서 어
업면허를 받아 리하는 마을 어장이다.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과 귀덕 2
리의 경계부터 귀덕 2리와 귀덕1리 경계까지가 그 범 이다. 실기 수업
을 하기  단체 비체조를 하고 해녀삼춘 당 1개의 조가 모여 실기 수
업을 받고 물질 기술이 히 떨어질 경우 잠수회장에게 특별훈련을 따
로 받기도 하 다.
③ 불턱 (㉠ 해녀선생님들 불턱/ ㉡ 학생 불턱)
불턱이란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로써 해
녀 공동체를 이끄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권미선과 좌혜경, 2009).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에는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는 없지만 해녀 
공동체를 이끄는 공간이라는 상징 인 의미를 내포하는 장소가 있다. 
한 해녀삼춘들의 불턱과 해녀학교 학생들이 불턱이 구별된다는 에 차
이가 있다.
비교  샤워·탈의실과 거리가 가까운 해녀삼춘들의 불턱에서 해녀삼춘
들은 간식을 먹거나 제철 나물 등을 말리며 정보를 소통한다. 이에 반해 
학교 앞 바당과 가까운 학생 불턱은 주로 학생들이 물질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이나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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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확한 해산물들을 나 어 먹는 장으로 형성되었다.
그 외: ④ 행사장, /샤워·탈의실(228m²) / ⑤ 귀덕2리 사무소 / 
해녀축제 때 물질도구를 들고 있는 5명의 해녀상을 심으로 행사장이 
활용되었다. 특히 해녀상은 해녀 패션쇼를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는 등 
해녀 무 로 이루어졌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제주해녀와 련된 장터를 
마련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귀덕 2리 사무소에서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 공식 인 행사가 이루어지
고, 행사가 끝나면 해녀삼춘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귀덕 2리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국수나 제주 돼지고기 등 음식을 나 는 장소로 활용되었
다. 
2) 계  장
한수풀 해녀학교 제11기 입문반은 여자 44명, 남자 11명으로 총 55명
이다. 연령 는 40 (23명), 30 (22명), 그리고 20 (10명) 순으로 많았
고 거주지별로 도내(33명), 도외(18명), 그리고 외국인(4명) 순으로 입학
자 수가 많았다. 흥미롭게도 주말마다 제주행 왕복 비행기와 숙소를 
약하는 등 경제 ·시간  비용이 다소 큰 도외출신들이 약 33%나 차지
하고 약 58%의 2·30  은 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고령화와 해녀 
고유의 문화 소멸 등 기존 제주해녀가 가지는 문제 이 화두 되어지는 
것과 상반되게 은 육지인들이 제주 해녀학교에 보다 많은 심을 보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녀학교는 크게 리자-해녀선생님-학생으로 구분된다. 교장은 학교 
체를 총 하며 사무 은 주도 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간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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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춘3)이라고 불리는 해녀 선생님들은 귀덕2리 어 계에 소속된 해녀
들이며 약 30명의 해녀들이 매 주마다 돌아가며 선생님 역할을 한다. 5
개의 조는 각각 남자 2~3명, 여자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그리고 조장 5명의 임원진으로 학교를 운 한다. 가장 많은 
친 감을 쌓을 수 있는 실기 수업을 통해 조별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녀학교 축제나 비양도 소풍 등 큰 행사를 통해 체 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제주 사투리인 ‘삼춘’은 연 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상 없이 나이 


































<그림 5> 제11기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 인적사항 
- 29 -
2.  배움의 동기
1) 직업 해녀
해녀학교는 해녀를 양성하는 목 으로 설립된 기 이다. 따라서 해녀
에 심 없는 일반인들은 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 해녀, 즉 생계의 수
단으로 해녀가 되기 해 해녀학교에 입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입학자들의 다수들은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녀가 되지 못
한다는 사실과 해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사리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
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7명의 연구 참여자  유일하게 
한 명만이 직업 해녀가 되기 해 해녀학교에 지원하 다.
B: 해녀가 되기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벽이 많아요. 
방송에서 은 사람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해녀를 뽑는 과정이 무 까
다롭고 복잡해서 섣불리 다가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해녀학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원할 때에 작성하는 지
원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어느 정도 힘이 드려나 상은 했으나 몸
으로 직  부딪 보니 진짜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 해녀가 되기 해 해녀학교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를 실망시킨 해
녀가 되는 과정은 <표 11>과 같이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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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어 계 가입 차
□가입개요
○ 계원의 자격(어 계정 ( ) 제9조)
-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수산업 동조합법 제 20조에 의거 지구별
수 의 구역에 주소·거소 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1년 
 60일 이상 조합의 정 으로 정한 어업을 경 하거나 이에 종
사하는 사람
○ 가입 차
조합 가입신청 ⟹ 이사회 
가입승낙









를 구역으로 하는 

















<표 11> 제주해녀 관련법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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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어 계에 가입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를 겪어야 한
다. 우선 가입 조건은 “수산업 동 제20조에 의거 지구별수 의 구역에 
주소·거소 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1년  60일 이상 
조합의 정 으로 어업을 경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이
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어 계
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어 과 련된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혹
은 1년 채취 규모가 일정 수 이 넘어야함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
역별 수 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조합비를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
데 “수 별 100~230좌(1좌당 1만원)”에 해당한다. 이후 총회의 가입승낙 
여부에 따라 어 계에 가입할 수 있다.
2) 그 외 동기
한명의 연구 참여자 외는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녀가 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직업 으로 해녀가 되기 해서 입학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주에 오
래 살다보니까 해녀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죠. 제주도민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아야 하기도 하고 지역 해녀들이 찬성
해야만 해녀가 된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해녀학교가 아니
라 해녀학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지만 워낙 해녀학교에 입학하기도 
힘들고 경쟁률도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해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학교에 지
원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해서이다. 국민의 생활수  향상으로 
개개인의 에 한 욕구가 증 되었고 그 결과 해양  활동 인구
가 크게 늘어났으며(박성수와 이진숙, 2018) 이러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분 기가 해녀학교에 한 심으로 유도했다. 실제로 해양  
스포츠 가운데 최근 각  받는 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오로지 맨몸을 
이용한다는 에서 해녀들이 사용하는 잠수기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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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리다이빙은 1일 체험을 하거나 리다이빙 련 라이
센스를 얻기 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해녀학교는 시설유지보수비를 
제외하면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 리
다이빙은 비교  일회 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반해 해녀학교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생들과 선후배들간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에
서 더 지속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둘째, 해녀학교 학생들은 제주 내 커뮤니티 형성을 해 해녀학교에 
입학하 다. 김인성 외(2017)에 따르면 제주 이주자의 연령 는 차 낮
아지고 있고 은 문화 술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정
착기간을 고려하면 정착기간 3-4년 미만 이주자들의 이주 응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자연환경 유 등의 이유
로 이주정착기간 3-4년 미만 이주자들이 이주 응도와 지역주민과의 네
트워크 만족도를 높이기 해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고자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D: 해녀학교를 입학하고 가장 좋았던 은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에요. 외부에서 제주로 들어온 사람은 이곳에 연고가 없어서 활동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게 많지 않은데 여기 사람들도 알게 되고, 새
로운 사람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수풀 해녀학교 입학자 55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도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부분 제주도로 입도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
다. 등학교 때 이사 온 토박이 한명 이외에는 입도한 기간이 최  3년
이었고 그 외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는 앞
서 제시했듯 이주정착기간 3-5년 미만 이주자들이 사회 연결망 구축을 
해 제주 해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제주에서는 제주 외의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과 
그 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이주민
으로서 제주에 정착하고 동화되기 해서 제주내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정서  유 감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 고 제주 해녀학교가 이러한 장
의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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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배움의 형성
1. 교육과정
제11회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은 2018년 5월 26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총 15회로 이루어졌다. <표 12>와 같이 이론수업은 
해녀이야기 외 7가지 주제로 9주에 거쳐서 시행되었고 회마다 약 한 시
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기수업은 날씨의 향으로 15회  
12회, 탈의 시간을 제외하고 약 두 시간 정도 시행되었다.








O ①, ②, ③
180609 ㉡ 잠수이론/호흡법 O ①, ②, ③




O ①, ②, ③





180714 X O ②, ③
180721 ㉧ 소 이4) 만들기 O ①, ②, ③
180728
해녀학교 축제 ①, ②, ③, 
④X O





180818 ㉦ 테왁만들기 O ①, ②, ③
180825 X O ②, ③
180901
졸업식 ①, ②, ③, 
⑤X O
<표 12>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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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수업
이론 수업 제재 분석 결과, 제주 해녀학교 이론 수업은 <그림 6>과 
같이 ‘해녀 물질도구, 해녀 물질 기술, 제주해녀, 제주해녀 문화, 제주’라
는 상·하  포함 계로 구성되는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물질을 하는 방
법을 가르치는 이론 수업은 한 번에 그친 것에 반해 제주해녀의 삶이나 
질병 등 제주해녀 그 자체에 한 수업은 3회, 더 나아가 제주해녀 문화
에 한 수업 1회, 심지어 제주어와 같은 제주와 한 수업 한 포함되
었다. 이는 해녀학교 측에서 다수 학생들이 도외에서 오거나 이주정착
이 짧은 도민인 것을 인식하고 제주해녀뿐만 아니라 제주 체에 한 




<그림 6> 이론 수업 주제 분석 
2) 행사
(1) 입학식  졸업식
2018년 5월 26일 입학식과 2018년 9월 1일 졸업식 모두 귀덕 2리 사무
소에서 진행되었다. 한수풀 해녀학교 계자뿐만 아니라 귀덕 2리 주민
4) 지 의 해녀 의복인 고무복이 개발하기 에 입던 옛 해녀 의복을 말한다.
- 35 -
들이 함께 모여 식에 참여하고 국수나 돔베고기를 함께 나 어 먹는 일
종의 마을 행사라고 보여 진다. 애국가 제창, 교장 선생님 축사, 상장수
여 등 식의 과정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2) 해녀학교 축제
2018년 7월 28일 한수풀 해녀학교 축제는 크게 바다청소, 장터, 무 로 
구성되었다. 우선 바다 속에 있는 쓰 기를 주워 그 양을 조별로 경쟁하
기도 하고 멀리 있는 성게들이기 작업을 통해 귀덕리 해녀삼춘들을 도와
주기도 했다. 실기수업을 했던 학교 바로 앞 바당뿐만 아니라 조  더 
넓은 범 의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문 스킨스쿠버의 도움을 얻어 
훨씬 효율 으로 진행되었다.
한 장터에서는 잡은 뿔소라 껍질 안에 심은 다육이를 매하거나 직
 재배한 유기농 제주청귤에이드, 그리고 소떡소떡 등 여러 음식들을 
매하 다. 무 에서는 외부인을 섭외하여 무 를 이루기도 하 지만 
조별 장기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수업시간 때 직  만든 소 이
를 입고 패션쇼를 하 다.
(3) 비양도 소풍
제주시 한림읍에 치한 비양도라는 섬으로 처음으로 교생이 원정 
물질을 갔다. 교생이 함께 처음으로 학교 앞 바당이 아닌 타바당 체험
이라는 과 졸업한 선배기수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에 의의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물질을 하기 해서는 미리 그 지역 해녀들과 어 계의 
허락이 요구되며 해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풍 장소는 다르
게 정할 수 있다. 를 들어 2017년에는 비교  거리가 먼 가 도에서 




물질은 실습에서 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물에 한 공포심을 
갖고 있거나 바다 수  경험이 무한 사람부터 리다이빙과 같은 해양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해녀학교 학생들의 물질 기
량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다. 물질 보자들을 해 두 번째 이론 수업에
서 한국 최  리다이빙 강사를 청하여 잠수법과 호흡법 등에 한 
수업이 있었다. 
실습 때에는 물질 수 별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녀 삼춘 당 조
별 학생들로 모여 물질을 체득하 다. 그 에서도 특별히 물질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따로 선별하여 해녀 회장님께 따로 특별훈련을 받기도 하
다.
G: 나는 따로 해녀회장님한테 특훈 받았어. 세 번의 특훈. 원래 수
을 못했고 물이 무서웠어. 해녀회장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줬어. 
처음에는 돌 하나를 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내놓는 것처럼.. 나는 돌이 하
나를 바다 에까지 내놓아야겠다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
개를 숙이고 원래 이 게 하는  알았는데, 해녀회장님이 한꺼번에 힘
써서 그냥 들어가라고. 그리고 다리가 들어 가야한다고. 밖에서 다리를 
닥 닥 거리지 말고. 몸이 좀 들어가고 난 뒤에야 다리를 움직이라고 
가르쳤어. 잠수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쳐줬지.
해녀회장님의 특훈이 있는 그룹이 있긴 하 지만 해녀삼춘들의 사투리
로 인한 언어소통 문제, 해녀삼춘들이 자연 으로 체화한 물질기술을 언
어로 표 하는데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물질 수 의 학생들이 물질 기술
을 짧은 시간 내에 성장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각 
조마다 리다이빙 라이센스를 보유하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해녀삼
춘들과 업하여 조별 학생들에게 기술을 하기도 하 고 서로의 네트
워크 망을 통하여 유튜 , 참고서  등 물질 기술과 련된 정보를 교환
- 37 -
하기도 하 다.
물때에 따라 학교 앞 바당 바당 깊이는 다르지만 보통 해녀학교 앞 바
당 속 수심 약 4m 지 에는 해녀상이 있다. 물질기술이 부족한 학생들
에게 4m 가량을 잠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부분의 보 해녀
학교 학생들은 잠수를 하여 해녀상을 만져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바다 
속 해녀상을 만지면 해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선배로부
터 해져오기도 한다. 뿔소라를 일부러 해녀상 에 두고 해녀상 머리 
에 있는 뿔소라를 들고 오는 미션을 학생들에게 주어 학생들의 물질 
동기부여를 하는 해녀삼춘들도 있었다. 한 학생이 해녀상 머리 에 놓
인 뿔소라를 가지고 올라오면 나머지 조원들은 환호와 격려를 해주고 다
른 학생 역시 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다.
즉, 해녀학교 앞 바당 속 해녀상은 단순한 해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
이 아닌 해녀학교 학생들의 목표 지 이자 물질기술을 높이는 원동력, 
그리고 해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추억의 매개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학교 앞 바당 속 해녀상: 머리 위에 올려진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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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도구와 결과물
물질을 할 때에 필요한 물질 도구는 고무옷, 수경, 스노클, 오리발, 장
갑, 테왁, 맹이, 납 등이 있다. 이  해녀학교에서 여가 되는 것은 고
무옷, 테왁, 그리고 납이 있고 그 외에는 해녀학교 학생들이 개별 으로 
비를 해야 한다. 
보통 리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비슷하지만 테왁, 호멩이는 해
녀들만 사용하는 물질 도구이다. 테왁은 에는 큰 원형의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에는 록색 끈인 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물 에 뜨기 때문에 물질을 하다가 로 올라 테왁을 잡고 잠
시 숨을 고를 수도 있고 물 밖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험상황으로부터 방하기 쉽다. 호멩이는 앞은 낫과 
같이 생겼고 손을 잡는 부분은 나무로 처리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돌 틈 속에 숨은 성게나 뿔소라를 쉽게 딸 수 있다. 호멩이는 제주 오일
장과 같은 시장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물질을 하면서 수확하는 해산물을 ‘물건’이라고 칭하는데 가장 많이 채
취하는 순으로 보말, 뿔소라, 성게, 그리고 문어 등등이 있다. 보말은 제
주도에서 고둥으로 부르는 것이며 맛과 모양에 따라 제주도 보말의 종류
가 다양하다. 수두리 보말, 먹보말, 촘고메기, 매옹이 등 물의 깊이 따라 
서식하는 곳이 다르고 매운 맛이 나거나 쓴 맛이 나는 것도 있다. 해녀
들이나 해녀학교 학생들이 채취하는 것은 보통 표 어로 팽이고둥인 ‘수
두리 보말’이며 가장 깊은 물속에 살고 맛이 좋다.
다음으로 많이 채취하는 것은 뿔소라와 성게이다. 해녀학교 다니는 기
간  7~8월은 뿔소라와 성게 산란기이기 때문에 마음 로 채취하기 어
렵다. 그러나 해녀삼춘들이 훈련을 시키기 해 일부러 몇 개의 소라를 
바당밭에 뿌려 놓고 학생들이 잠수하여 그것을 따는 연습하기도 하 다. 
채취된 뿔소라와 성게는 부분 다시 방생하 다. 그 외에도 돌문어를 
종종 잡는 학생들이 있었다. 특히 2018년 8월 순 태풍 솔릭이 지난 후 
학교 앞 바당에 돌문어가 많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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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배움의 결실
1. 해녀학교 학생들의 통생태지식
1) 뿔소라 채기와 크기
해녀학교가 시행되는 시기는 뿔소라 산란기로 채기(6월~8월)와 맞물
렸으며 만약 뿔소라 채취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크기의 뿔소라를 
잡을 수 없다. 마을 공동어장을 지키기 한 제주해녀의 습과 지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되었다. 
D: 소라 살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문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  
지름 7cm이상은 채취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공동어장 같은 곳에 가
면은 채기랑 몇 cm이상 되어야 하는지 안내 에서도 봤고 샤워장하
고 옷 갈아 있는 데에 채취 시기란 이런 것들이 보드  매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나오면 사무 이 “아 이건 무 
조그마하다. 던져주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듯 제주해녀의 통생태지식은 해녀학교 이론 수업이나 실기 수업
에서 명확하게 지식 달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을어장 안내 , 샤워장 안 
게시 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  습득하거나 실기장에서는 사무장의 말
을 통해 해졌다. 특히 이러한 통생태지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말과 
말로 해졌는데, 를 들어 한 학생이 작은 소라를 집어 올라오면 다른 
학생들은 “크기가 무 작아. 새끼네. 그냥 풀어줘. 원래 작은 건 잡으면 
안 된 ” 혹은 “지  채기라서 소라 잡으면 안 될걸?”라는 말을 함으
로써 마을 어장의 생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 “작은 
소라를 잡고 삶아 먹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인터뷰에 답한 
학생으로 보아 인간과 자연의 계를 등하고 상호의존 으로 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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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뿔소라 치
물질을 하는 데에 잠수를 하는 것도 요하지만 물건들이 어디에 치
해 있는 지 아는 것도 요하다. 보통 학생들은 바다 밖에서의 해산물 
모습만 보았지 해산물들이 바다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디
에 치해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잠수 기량이 높은 학생들이 
늘 많은 양의 물건들을 수확하는 것은 아니었다. 
C: 나는 사실 리다이빙을 해서 해녀 삼 들한테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잠수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요. 그런데 소라가 어디에 있는
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녀
삼춘들을 살펴보고 직  경험해 야 아는 것 같아요. 우리조가 좋았던 
이 여러 타바당체험을 한 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마다 소라가 있
는 곳이 달라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바  틈 사이에 있고 어떤 포인트
에서는 바  에 있는 소라가 많아요. 사실 이걸 해녀 삼 들한테 직
으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 요.
해녀 학생들은 해산물의 치를 해녀삼춘들이나 학생들이 물질하는 모
습을 찰하고 터득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여러 타바당 지역에 원정물질
을 나감으로써 여러 해 지역을 스스로 체득하고 그에 맞는 물건들의 
치를 알아나갔다.
 
3) 성게 가시 
물질 수업을 하면서 몇몇의 학생들이 장갑을 음에도 불구하고 손가
락에 성게 가시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한 학생은 탈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빌려 바늘로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 으
나 실패하 다. 그러던 도  해녀 삼   한명이 손가락에 박힌 성게 
가시를 빼기 해서는 “손가락에 오  면 돼~”라는 말했다. 이는 해녀
삼춘들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 되는 것으로 실제로 소변 속 암모
니아 성분이 성게가시를 녹이고 독소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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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쑥
물질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성가심은 수경에 생기는 김 서림이다. 물건
을 따기 해서는 물건이 있는 정확한 치를 분별해야하는데 수경 안에 
낀 김이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한 해녀들의 통
생태지식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해졌다.
D: 쑥은 해녀삼춘들이 처음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수경에 결로 상
이 발생하니까 삼 들이 쑥으로 하라고 해서 해녀학교 냉장고 안에 쑥을 
뜯어다가 넣어줬어요. 다른 학생들이 넣어줬는가? 사용하니까 확실히 김
이 덜 끼기는 해요. 다른 방법으로 안티포그, 그리고 침 등을 사용하기도 
했요. 다 세 가지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신 쑥은 이물질이 안경에 남아 
있어서 혹시 에 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해녀학교 냉장고에 쑥을 보 하고 해녀학교 학생들이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경에 끼는 김을 방하는 용도로 쓰이는 쑥의 쓰임새가 자연
스  수되었다. 한 해녀삼춘들이 수해주는 통생태지식뿐만 아니
라 “수경을 새로 샀을 때에는 유약제거를 해서 치약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리다이빙 자격증을 갖은 학생들의 지식들도 함께 공유되었다.
<표 13>와 같이 해녀학교에서 생기는 통생태지식은 비단 해녀삼춘
들뿐만 아니라 해녀학교 학생들, 리자, 그리고 심지어 학교 공간까지 





뿔소라 치 성게 가시 쑥
해녀삼춘 찰 “오  라” 냉장고





<표 13> 전통생태지식의 종류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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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녀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1) 불턱
불턱은 물질  물질도구를 채비하는 장소나 물질 후 물질 정보를 교
류하는 장소로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에 들어와서는 불턱
의 역할을 탈의장이 신 수행하고 있다. 해녀학교 역시 와 같은 상징
성을 가진 불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남들이 거의 없는 해녀사회에 비
해 해녀학교에는 남학생들이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다
소 차이가 있다. 한 해녀학교 삼춘들과 해녀학교 학생들의 불턱이 따
로 존재한다는 과 해녀 사회에서 하나 뿐인 불턱의 장소가 해녀학교에
서는 여러 개 존재한다는 이 <표 15>와 같이 다르다.
우선, 해녀 학교 학생들의 불턱은 학교 앞 바당 바로 앞에 있는 정자 
혹은 이론수업을 하는 해녀학교 2층 교실  테라스이다. 보통 물질 바
로  정자에서 물질도구를 두고 비체조를 한다. 비체조 이후 이곳
에서 스노쿨이나 수경을 착용하고 물질을 시작한다. 물질이 끝나고 난 
뒤 비 , 감귤, 보리빵 등 제주 특산물이나 컵라면, 어묵 탕 등 몸을 따
뜻하게 할 수 있는 간식을 나 어 먹는다. 더불어 실기 시간 때에 채취
한 소라나 문어들을 함께 삶아 먹거나 뒷풀이로 바비큐 장소로도 활용한
다. 그날 배웠던 물질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하거나 학교 축제나 해녀학교
를 앞으로 어떻게 운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운  구성 방법에 한 회의
도 이루어진다. 
해녀 삼춘들의 불턱 장소는 학생들과 다르다. 삼춘들은 탈의실과 보다 
가까운 곳에 불턱이 있으며 이곳에서 물질도구를 채비하고 그들만의 정
보, 그리고 수업에 한 이야기가 나 어진다. 한 재철 나물이나 과일
을 말리는 장소로도 활용되어 해녀 삼춘들만의 독립된 친목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불턱에서 물질 이후 차가워진 몸을 녹이는 장소로 이루어지
지는 않지만 친목도모나 물질 정보교류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하는 
장소가 존재하고 그 장소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유 감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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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해진다는 이 인상 이다.
해녀사회의 불턱 해녀학교의 불턱
상 해녀 해녀학교 학생 해녀 삼춘 (교사)












<표 14> 해녀사회와 해녀학교의 불턱 비교
해녀삼춘들의 불턱 해녀학교 학생들의 불턱
<표 15> 해녀삼춘들과 학생들의 불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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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의식
물질작업은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험을 동반한다. 따라
서 해녀들에게 동료들은 물 속 물건들을 수확하는 경쟁자임과 동시에 자
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인 셈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8a). 이러한 동료 
해녀에 한 배려는 해녀학생들도 물질을 하는 험한 상황 속에서 자연
스  체득되었다.
G: 졸업여행 같이 갔었잖아. 나 그 에서 사실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언니들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안 하게 느껴지더라고. ○○언니
가 에이스니까 날 주잖아. 그때 우리 같이 서로 짝을 지어서 같이 들
어가더라고. 처음에는 바다 속이 되게 깊고 캄캄해서 안보 어.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겼고. 그때 △△ 언니가 일단 여기 붙고 쉬라
고 했어. 그때 얼마나 안도감이 생기고 고맙던지. 쉬고 나니까 다시 나아
졌어. 덕분에 다른 쪽 편에 햇빛이 들어와 물 속에서 보이는 쁜 풍경
도 즐겼어. 이때 같이 의지하는 것을 배웠지. 공동체 정신이라고 해야 하
나? 혼자서는  못하지.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바다 속은 언제나 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 를 정하여 주기 인 
체크를 하며 물질을 하면 서로에게 심 으로 안정감을 주어 보다 더 안
한 물질을 즐길 수 있었다.
5) 1~8은 물질능력이 높은 순서이다. 물질능력은 해녀학교 실기 수업을 통해 자
연스럽게 정해졌으며 험한 상황에서 물질을 잘하는 사람과 그 지 못한 사람, 









<그림 8> 공동체의식: 파트너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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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특히 타바당 체험인 원정물질6)을 하러 갔을 때
에 더 잘 찰되었다. 원정 물질은 보통 토요일 수업 다음날인 일요일에 
약 6-8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자율 으로 이루어졌다.
 원정 물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공동체 의식은 첫째, 물질기량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다. 물질 기술이 우수한 학생은 
먼  타바당에 잠수하여 해 지형을 살피고 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
지 단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다. 그 다음 물질 기량이 뛰어난 학생
이 잠수를 하고 마지막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무리를 지어 기다려주며 
<그림 8>과 같이 트 를 정하여 서로의 안 을 확인한다. 그리고 물
질을 하는 도  체력이 약한 학생은 물질을 하면서 수확한 물건들을 받
아 먼  밖에 나가서 물질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은 수확한 물건들을 능력과 상 없이 동등하게 나
는 것이다. 물질의 능력과 기술에 따라 수확하는 물건의 양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수확물을 학생들은 늘 동등하게 수확량을 배분하 으
며 때로는 학생의 가족 수나 희망하는 양을 배려하여 물건들을 나 었
다. 
6) 원정 물질을 시작한 계기는 날 토요일 수업을 복습도 하고 타바당을 체험
하여 타바당의 지형을 알고 물건들을 수확하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
는 도나 태풍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 뿐인 실기 수업이 취소되는 아쉬움과 
주말에 육지에서 제주로 오는 학생들의 시간 ·경제  비용을 최 한 상쇄시키
는 데에 있었다. 
 원정물질을 한 장소는 제주시 함덕, 곽지, 포 등 다양하 으며 제주도청 
공식 문서를 이용하여 개방어장을 찾거나 선배들로부터 물건들이 많은 장소를 
추천받기도 하 고 날마다 물때와 도를 살펴 원정 장소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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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결론
제 1  함의
1. 제주 해녀학교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 가치
제주 해녀학교는 제주해녀가 가진 생물문화다양성을 보존  확 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 해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주해녀의 통생태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만의 통생태지식이 학습 상과 학습 내용
 측면으로 확 되는 것이다.
통생태지식은 특정 장소 내에서 소수의 ‘언어’로 달된다는 특징 때
문에 경험의 멸종(extinction of experience)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편  
언어로 쉽게 환되기도 힘들다(Maffi, 2001). 같은 맥락으로 제주해녀 
역시 동일 어 계 내의 제주해녀 사이에서만 제주 사투리로 지식과 경험
을 소통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들의 고령화 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그들이 가진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 해녀학교는 학교라는 장을 형성하여 제주해녀들 사이에서
만 달되는 제주해녀만의 통생태지식을 제주해녀들보다 상 으로 
은 학생들과 이주민, 그리고 육지인에게 달하게 도와 다. 뿐만 아니
라 고령 제주해녀들이 사용하는 제주 사투리 등의 문제로 달하기 어려
웠던 지식과 문화를 리자와 문 강사를 통해 정제된 언어로 교육하고 
있다.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그림 9>와 같이 자신들만의 통생태지식
을 만들어냈다. 직  제주 바당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해양생물종과 련
된 자연에 한 지식을 체득하 고 해녀학교의 이론과 실기수업을 통해 
물질기술, 물질도구,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과 련한 문화에 한 지식
을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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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목할 은 이들은 해녀학교 이론·실기수업을 통해 제주해녀 
통생태지식을 그 로 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류의 상과 지식내용
이 확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해녀만의 통생태지식은 교류의 
상이 <그림 10>과 같이 확 되었다. 기존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만 해
지던 통생태지식은 제주해녀와 학생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








<그림 9> 제주 해녀학교에서 학습된 전통생태지식
<그림 10> 제주 해녀학교 전통생태지식 공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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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녀학교를 통해 제주해녀 통생태지식 내용 한 확 , 재생
산되었다. 를 들어 제주해녀의 물질기술에 더하여 해녀학교에서 빙
된 문 리다이버의 호흡법과 잠수법 강의로 더 체계 인 물질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때와 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
 등의 정보를 교환되어 통생태지식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하여 바당밭의 수심을 측정하기도 하 고 
고 로와 같은 상기계로 수  촬 을 하는 등 기존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도구를 지속 으로 업그 이드하여 물질 기술 향상에 기여하 다. 
그리고 해녀 학교 선·후배 간의 지속 인 교류, 트 를 정하고 험한 
상황을 확인 등 제주해녀의 공동체의식을 재생산하는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제주해녀만이 가지던 고유한 통생태지식을 보존하고 심지어 교류 
상과 내용을 확 시키는 제주 해녀학교의 기능은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학교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해녀학교라는 장을 통해 제주 해녀의 문화와 제주의 해양생물에 한 
지식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진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생태학  복잡
응체계내에서 상호진화”하는 Maffi(2010)의 생물문화다양성과 맥락을 같
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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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생태학  커먼즈 ‘제주 바당’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해녀학교 통해 ‘제주 바당’을 ‘우리 모두의 것’
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제주 바당을 정치생태학 으로 바라보는 커먼
즈(commons)로 여기게 된 것이다. 
커먼즈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토지, 물, 햇빛, 공기 등의 자연
자원과 수지, 수로 등의 인공시설 등을 말하고(최 과 제주 학교 Ssk
연구단, 2016) 인간이 생존을 해 의지하는 자연자원과 이를 이용한 인
간 집단 간의 력  제도를 뜻하기도 한다(정 신, 2017). 우리나라 학
계에서는 커먼즈를 주로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등의 용어로 혼용하지
만(최 , 2013) 이 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커먼즈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Hardin(1968)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론에서 커
먼즈를 목장에 비유함으로써 각 개인이 최  이익만 추구하여 결국 무임
승차 때문에 커먼즈는 멸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Ostrom(1990)
은 공유지의 비극은 지역 이해 계자들의 자발 인 조정 사례들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배제성과 감소성으로 공동자원을 해석하고 여
러 장사례들로부터 이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원리를 
추출하 다. Ostrom에 더 나아가 정 신(2016)은 보다 정치생태학 으로 
커먼즈에 근한다. 커먼즈를 “공동의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자원과 
공간”으로 정의하여 이를 사회생태계 일부로 바라보고, 이들의 생태  
생활양식과 ‘공동의 것’을 생산하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는 자신들의 커먼즈인 ‘바당밭’을 지키기 해 정 신(2016)의 
정치생태학  근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에게서 자연
환경에 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발견되었고 이러한 
주인의식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승에 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여 보
다 극 으로 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권호와 권상철, 2016). 여기서 
‘우리 모두의 것’이란 ① 경계가 있는 ‘우리’라는 의미와 ② 제한이 없는 
‘모두’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정 신, 2016), 제주해녀는 
커먼즈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커먼즈를 공동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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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녀학교 학생 역시 제주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커먼즈 ‘제주 바당’
에 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 나는 사실은 해녀학교 들어가기 까지는 아니 바다는 모두의 것
인데 왜 바다에 한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에 해서 의문이었거
든. 그랬는데 우리 수업 때 제주 환경에 해 한번 들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물건들도 없어지고  오염이 되면서 1등 , 2등 , 3등
으로 나 어져가지고 수질도 막 구분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해산물 애
기씨를 뿌리잖아. 그거에 해서 알게 되어서 약간 자산의 개념이겠구
나 싶어서 사실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해가 좀 더 커졌던 거 같아. 
‘마음 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어.
연구 참여자 E는 제주 해녀학교에 입학하기 에는 제주 바다라는 커
먼즈에 해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어장에서 바다를 규제하는 
것에 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녀학교 입학 후 인식에 변화
가 있었다.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주해녀” 이론 수업
을 통해 제주 해양 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해녀삼춘들이 해산물 애기 씨
앗을 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주해녀와 어 계들이 마을어장을 
지정하여 외부인들의 어획을 제재하고 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
다. 
 
E: 사실 그거를 우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
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 어장 안내 표시에는 사실 그 
부분이 조  부족하게 설명되어있지 않나 싶어. 그냥 마을의 자산이라
고만 되어 있잖아. 도 체 왜 이게 마을의 자산이라는 것이지. 왜 바다 
땅까지 ‘자기네 꺼’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나도 가졌던 것 같은
데, 이를 해소할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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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주 해양을 지키기 해서 제주 바당에 한 ‘우리 모두
의 것’이라는 인식을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주바다를 이용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야하는 필요성까지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 16>과 같이 제주해녀들과 해녀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우
리 모두의 것’이라는 표 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주해녀들은 제주 
바당에 해 ‘모두’보다 ‘우리’에 더 을 두어, 어 계마다 경계를 지
어 어 계의 공동이익을 해 어업을 배타 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주장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제주 해양 자원과 환경에 한 의무감을 가
지는 것이다(김권호와 권상철, 2016). 
이에 반해 해녀학교 학생들은 ‘우리’보다 ‘모두’에 더 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해녀학교 학생들은 어 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바다 경계와 
소유의 개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주 해녀학교 여러 수업들로 배운 
환경 문제에 한 인식과 제주 해녀학교 졸업생이라는 공동체  소속감
으로 제주 해양에 한 공동의 책임감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해녀 제주 해녀학교 학생
커먼즈에 
한 인식








<표 16> 커먼즈 ‘제주 바당’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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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결론
이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 생활 세계에 직  들어가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 되며 학생들이 어떠한 배움을 얻는지 밝  보는 데에 목
이 있었다. 참여 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자료 수집을 통하여 배움의 
발 , 배움의 형성 그리고 배움의 결실 등 세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배움의 발 에서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의 배움의 장과 배움의 
동기를 구성하 다. 배움의 장에서는 해녀학교의 치와 장소의 역할 구
분, 그리고 해녀학교 구성원들의 계를 분석하 다. 한 배움의 동기에
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동기를 분석하여 직업해녀가 되기까지의 어려
움, 직업해녀 외의 다른 동기들, 그리고 이러한 동기들에 향을 주는 요
인들까지 살펴보았다.
둘째, 배움의 형성에서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의 커리큘럼을 체 분
석하고 크게 이론, 실기, 그리고 행사로 이루어진 것을 악하 다. 그 
후, 이론 수업의 주제를 분석하고 실기 수업에서 집 으로 배우는 물
질을 기술, 도구, 그리고 결과물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주해녀가 지니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배움을 배움의 결과
로 도출하 다. 채취물의 크기나 장소 등 해녀들만 할 수 있는 통생태
지식과 불턱, 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한 트  만들기 등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알아보았다. 
흥미롭게도 해녀학교 졸업생들은 해녀학교 수업 외 원정물질을 통해, 
축 된 배움을 체화하고 용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어획이 허용되
는 마을 개방 어장에서 물질을 하거나 채취물의 크기가 일정 수 이 되
지 않으면 방생하는 등 개인의 욕심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속 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통생태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속과 같은 
험한 상황에서 물질능력별로 트 를 지정하거나 수확물을 동등하게 
나 고 그들만의 불턱에 물질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고스란히 체화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서 알 수 있는 환경교육 측면의 함의는  
첫째, 제주 해녀학교는 제주해녀가 지니는 생물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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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확 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만 교류
하던 제주해녀 통생태지식은 학생들에게 수되고 심지어 학생들 사이
에서도 교류됨으로써 학습 상이 확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만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들까지 첨가되면서 제주해녀의 통생태
지식이 내용  측면에서도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제주 바당’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정치생태학  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 해녀학교 수업이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 인식에 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더불어 
제주해녀와는 다르게 ‘우리’라는 소유나 경계를 가진 커먼즈보다는 공동
체  의 ‘모두’에 더 을 맞추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의를 통해 제주 해녀학교의 환경교육  가치를 
알아보았지만 몇 가지 한계 도 악된다. 우선, 제주 해녀학교의 이론 
수업이 지나치게 제주해녀의 문화다양성을 키우는 데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표 12>에 나타나있듯 부분 제주해녀의 문화에 한 이론 수
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주 해양생물종이나 서식지 등과 같은 제주 해
양이 가지는 자연의 가치를 다루는 이론 수업이 히 부족하 다. 뿐
만 아니라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주해녀’ 수업에서
만 제주 해양 오염실태에 해서 조  다루었기 때문에 제주 해양오염으
로 인한 제주해녀의 기를 해녀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해녀의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다루고, 제주해녀가 지니는 지
속가능성과 제주 해양 오염에 한 문제를 논하는 이론 수업이 포함된다
면 해녀학교 학생들의 환경  소양을 기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
라 기 한다.
더불어, 제주 해녀학교와 직업해녀의 연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제주 해녀학교가 해녀 수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기에 응하기 
한 해녀학교 설립 목 과 잘 부합하는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수
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을 수료하고 졸업한다고 직업 해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해녀가 되는 과정은 여 히 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
지만 이러한 문제 을 제주 해녀학교에서도 인지하여 제주 한수풀 해녀
학교가 2017년부터 직업 양성반을 생성하고 제주 법환 해녀학교가 해녀 
인턴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문 인 해녀학교를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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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화로 인한 문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공동체 
의식 결여 등의 해결책을 담은 통생태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그 역
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제주 해녀학교의 행보가 더욱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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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Learning 
in Jeju Haenyeo School
Inae 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Jeju Haenyeo 
school operates and how students learn. Therefore, the researchers 
entered the 11th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in 2018 to find ou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the motivation and learning of the students, and the 
environmental educational meaning of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through a case study.
   To do this, seven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using 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document collection. I used research method to categorize subject 
matter according to attribute by repetitive reading and depicting 
research journals and research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and 
relational fields of the school and the motivation of students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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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ields are examined. Second, the fact that the curriculum of 
school is composed of theory, practice, and events in detail is 
confirmed. Third, student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mmunity culture are found.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spect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ju Haenyeo School preserves and enhances biocultural diversity of 
Jeju Haenyeo. Second, I could see the recognition of Jeju Haenyeo 
School students as a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to the commons - 
‘Jeju sea’.
keywords : Jeju Haenyeo School,  Jeju Haenyeo, bio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community,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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